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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심포지엄 서울
대서 열려

1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축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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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서울대 국제

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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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축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 개회식에서는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장과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개소 1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은 김성한 고려대 일민연구원장의 진행 아래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일본

은 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해당 세션에는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임재환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일본의 안보위협인식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를 주

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도 진행될 계획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열리는 제2세션은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박영준 국방대 교수와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 발표를 진행한다.

박 교수와 송 연구위원은 각각 '안보법제의 통합적 이해: 국가안보전략, 미일가이드라인,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새롭게 반영된 방위조

치'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와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장이 제2세션의 토론을 장식한다.

제3세션은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주제는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이고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

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재구성' 등에 대

해 발표한다.

제3세션은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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